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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, 2020년 임단투 스타트
사용자협의회에 중앙교섭 요구안 전달 … 고용안정위원회 설치, 금속 최저임금 1만 원 등 요구

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에 

2020년 금속 산별협약 체결을 위한 

단체교섭 시작을 공식 요구하며, 중

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.

노조는 오는 4월 7일 1차 중앙교

섭(상견례)을 열자고 제안했으며, 사

용자협의회는 노조 의견에 맞추겠다

고 대답했다. 다만 노사 양측은 코로

나 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교섭 일

정을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. 노조 

각 지부와 지회는 3월 13일에 교섭

요구안을 사측에 일괄 발송한다.

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3월 12일 

서울 금천구 가산동 금속산업사용자

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박근형 회

장권한대행에게 올해 중앙교섭 요구

안을 전달했다.

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요구안을 

전달하며 “짧고 굵은 교섭을 벌이

자”라고 주문했다. 정원영 사무처장

은 “올해 금속노조 요구안이 많지 

않은 만큼 사용자협의회가 노조 요

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”라

고 당부했다.

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

은 빠르고 완만한 교섭에 공감을 표

시했다.

노조는 이날 2018년 중앙교섭에서 

합의한 <산별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

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

공동위원회>를 실질적으로 가동해 

노사 간 정책협의를 진행하자고 촉

구했다.

사용자협의회는 이에 대해 “회원

사들의 의견을 모은 세부안을 만들

어 전달하겠다”라고 대답했다.

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으로 

▲고용안정위원회·고용안정 기금 

설치 ▲노조파괴 대응·노동 3권 보

장 ▲금속 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

10,000원 등을 요구했다. 노조는 요

구안 세부 내용이 51차 정기대의원

대회에서 수정 보완할 경우 변경한 

내용을 통보하겠다고 전달했다.

노조는 2020년 임·단협 18만 통

일요구로 ▲산업구조조정 대응 고용

안정 보장 ▲노조파괴 대응 노동 3

권 보장 등 두 가지를 요구한다. 산

업구조조정에 대응한 고용안정을 위

해 ‘고용안정위원회와 고용안정 기

금’을 요구한다. 노조파괴에 대응한 

노동 3권 보장을 위해 ‘노동쟁의 

원칙, 쟁의 중 시설 이용, 노동쟁의

와 신분보장, 신규채용과 대체 근무 

금지, 불이행 책임’ 등을 요구안으

로 정했다. 2020년 임금인상 요구안

은 기본급 월 120,304원 인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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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산중공업, 강제 퇴직 이어 일방휴업 추진
두산, 경영 실패 책임 노동자에 떠넘겨 … 지회, “구조조정 불안 산재 연발, 휴업 중단”

두산중공업 자본이 

일방적인 구조조정을 

밀어붙이고 있다. 앞에

서 주식 배당잔치를 벌

이며, 뒤에서 인적 구

조조정의 칼춤을 추고 

있다. 

금속노조 경남지부와 

두산중공업지회는 3월 

12일 오전 경남도청 앞

에서 ‘두산그룹과 박

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

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’라는 

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. 지

부와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

구조조정 저지 투쟁 돌입을 예고

했다. 

두산중공업은 2월 20일 강제 

퇴직을 시행했다. 금속노조 조합

원 마흔일곱 명 등 두산중공업 

노동자 오백여 명이 회사 강요에 

일터를 떠났다. 사측은 3월 10일 

두산중공업지회(아래 지회)에 극

단적인 비상조치 운운하며 ‘경

영상 휴업 시행을 위한 노사협의 

요청 공문’을 보내왔다.

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

“2009년부터 2018년까지 1조2천

5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도 두산

중공업은 6천억 원이 넘는 배당

을 했다. 이 가운데 삼 분의 일

은 그룹 지주사인 ㈜두산에 배당

했다”라고 지적했다. 홍지욱 지

부장은 “성과급까지 챙긴 경영

진이 자신의 경영 실패를 노동자

들에게 모두 떠넘기려 한다”라

고 두산중공업을 규탄했다.

1조2천5백억 원 적자에 

6천억 원 배당잔치

이날 기자회견에서 두산 자본

이 과연 회사 운영, 발전에 관한 

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

됐다. 홍지욱 지부장은 “두산 

자본은 차세대 발전산업 모델이

자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수소발

전을 두산중공업이 아닌 두산퓨

어셀에서 진행하고 있다”라며 

“두산퓨어셀에 두산중공업 노하

우까지 넘기고 있는 실정”이라

고 폭로했다. 두산퓨얼셀은 2019

년 4월 모회사인 두산의 인적분

할을 통해 설립한 회사다. 

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기

자회견에서 “현재 위기를 해결

하려면 두산중공업 자본의 사재

출연, 두산그룹 차원의 두산중공

업 회생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

선행해야 한다”라며 

“특히 부실 경영 주역

인 현 경영진이 물러나

고 능력 있는 전문경영

인을 불러와야 한다”

라고 촉구했다.

이성배 지회장은 

“회사 발전을 위해 아

무 노력을 하지 않는 

사측이 구조조정과 휴

업부터 강행하려 한

다”라며 “특히 휴업은 노무 관

리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

다. 이번 휴업 추진에 동의하지 

않는다”라고 강조했다.

두산중공업이 사업 진행, 물량

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

인적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주

장도 나왔다. 두산중공업 감사보

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

년까지 노동자 3천98명이 퇴사했

다. 2009년 5천853명이던 지회 

조합원 수는 올해 2월 초 1천728

명을 기록하고 있다.

이성배 지회장은 “세 명이 일

해야 하는 공정에 두 명이 일하

는 등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

황”이라며 “올해 구조조정 시

행으로 불안과 스트레스에 따른 

산재 사고가 열세 건이나 발생했

다”라고 설명했다. 이성배 지회

장은 “일터에서 쫓겨나고 노동 

강도는 계속 올라가고, 노동자의 

고통만 커지고 있다”라며 분통

을 터뜨렸다. 


